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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통계청 조사[1]에 의하면 2016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청년실업률(15-29세)은 8.4%로 전체 실업

률 3.2% 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청년 실업문제를 국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

고 청소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대학 교육정책에 있어서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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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n motive to select dental hygiene as their major, and their work value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444 dental hygiene students in South Korea from 

November 1 to 30, 2016. To analyze the data, the study used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among others. Results: There wer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2.9), major selection motive (3.1), and their work value (3.8) in subject. The higher 

student’s grade is, the better prepared he or she for employment (p<0.001). Inner work value (p<0.01) and 

outer work value (p<0.05) were higher among females than males.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personal, social motive to select dental hygiene as their major, and their inner 

work value. Conclusions: Positive motivation to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leads to major motive to 

select major, and their work valu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tudy of diversified manners that can be 

fulfilled for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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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교육목표를 두고 대학의 자율화를 확대하

여 이에 따른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확보와 국제적 수준의 고등교육 질 보증 체제 확대에 대한 대비,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 자체평가제와 교육역량강화사업을 도입하여 적극 추진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 자체평가 및 대학교육 역량강화사업에 있어 중요한 평가지표는 학생들의 취업률

과 재학생 충원율, 교원확보율, 학사관리, 교육과정 운영, 장학금 지급률, 학생 교육투자, 등록금 부

담 완화지수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평가지표 중 학생들의 취업률은 대학의 경쟁력과 대학 자체평가 

및 대학교육역량강화 사업에 있어 중요한 지표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대학 선택 및 전공선택에 있

어서도 중요한 결정 요인 중의 하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대학의 전공선택, 취업 준비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2,3]에서도 학생들은 학과를 선택함에 있어 취업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현재 청년실업률이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학생들은 대학 선택이

나 전공선택에 있어 학문의 심오한 이론보다는 졸업 후 취업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더 중요시한다

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청년 취업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사회적 측면에서의 실업 대책뿐

만 아니라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원활하도록 하는 학교 측면의 교육적 노력과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4]. 또한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교육시장 

개방, 대학 선택의 다양화, 청년실업 증가, 대학구조평가를 통한 대학 정원 감축과 최하위 그룹의 퇴

출 등 사회 전반의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생들의 의식구조뿐만 아니라 직업선

택에 있어 어떤 측면을 중요시하는가와 같은 직업가치관 또한 변화시키고 있다. 직업가치관은 개인

이 직업을 통하여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나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학생들의 전

공선택이나 직업포부 및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5-7]. 대학생 시기의 대학생들

은 대학생활 동안에 사회적 독립, 인생관 확립 그리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선택과 같은 어려운 

성인기 과제에 직면함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취업준비행동이 요구된다. 대학 간의 무한경쟁 속에서 대학 경쟁력의 중요한 지표

인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 내의 취업특강, 취업캠프, 해외취업 등과 같은 각종 취업 지

원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들은 전공선택에 대한 부적응, 불만족을 겪으면서 향후 

진로선택의 불안과 가치관 혼란을 겪는다[8]. 치위생과 학생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하여 기본적으로 치과위생사라는 자아실현에 대한 의지가 뚜렷해야 하고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확

신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한다[9]. 한 등[10]은 치과위생사는 평균 직업 수명이 짧으며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못하다고 보고하면서 직업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장기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 교육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최근 시대적, 사회적, 환

경적 요인의 급변화로 인하여 청년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치위생 전공 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 직업

가치관이 취업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보건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

정도구를 이용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준비행동 관련성 연구[4,11]들이 검토되고 있으나 치위

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미하다.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 직업가

치관, 취업준비행동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진로교육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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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6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내 3년제 3개 대학 치위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자의 편의에 따라 무작위로 추출하여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실시 전에 

연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한 후에 구두로 설문조사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

생을 선정하였으며, 표본수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 크기 0.15 (0.02), 검정력 

0.95 (0.90), 유의 수준 0.05로 하였을 때, 최소 표본 수는 242명이 산출되었으나 450명을 연구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이 미비하여 분석에 사용할 수 없는 6명을 제외한 444명의 자

료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 내용은 일반적 특성 4문항, 

전공선택동기 8문항, 직업가치관 7문항, 취업준비행동 6문항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공선택

동기, 직업가치관, 취업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선행연구[4,12,13]의 설문 문항을 참고하

여 본 연구목적에 적합한 내용의 문항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전공선택동기, 직업가치관, 취업준비

행동에 대한 문항 평가방법은 각각 리커트(Likert)의 5점 등간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공선택동기, 직업가치관, 취업준비행동 문

항의 신뢰도 검사 결과, Cronbach’s α=0.89, 0.82, 0.80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모든 자료는 SPSS 21.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공선택동

기, 직업가치관, 취업준비행동의 전반적 경향은 빈도, 백분율, 평균을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선택동기, 직업가치관, 취업준비행동 각각의 차이 분석은 독립표본 평균검정과 일원 배치 

분산분석, Scheffé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고, 각 변수 간의 상관성 분석, 전공선택동기, 직업가치관, 

취업준비행동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α= 

0.05로 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분포는 남자 3.6 %, 여자 96.4%, 학년별로는 1학년 

35.1%, 2학년 38.3%, 3학년 26.6%이었다. 종교는 ‘있다’ 25.0%, ‘없다’ 75.0%, 부모 월소득은 ‘200

만원 미만’ 13.7%, ‘200-400만 원 미만’ 59.7%, ‘400만 원 이상’ 26.6%를 나타내었다<Table 1>.



https://doi.org/10.13065/jksdh.2017.17.05.853

856 ∙ J Korean Soc Dent Hyg 2017;17(5):853-6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Division N (%) 

Gender Male 16 ( 3.6)

Female 428 (96.4)

Grade 1 156 (35.1)

2 170 (38.3)

3 118 (26.6)

Religion Yes 111 (25.0)

No 333 (75.0)

Parents’ month income* < 200 61 (13.7)

200-400 > 265 (59.7)

≥ 400 118 (26.6)

*Parents’ month income unit: ten thousand 

2. 연구대상자의 전공선택동기

본 연구대상자의 전공선택동기 전체 평균은 3.14±0.54로 조사되었고, 하부 영역요인으로 개인적 

동기 2.97±0.75, 사회적 동기 3.31±0.63이었다. 개인적 동기의 문항별 분포를 살펴보면, ‘나의 장래 

직업에 맞춰 선택했다’ 3.48±0.94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그다음으로 ‘나의 관심에 따라 선택했

다’ 2.87±0.95, ‘나의 적성에 따라 선택했다’ 2.82±0.89, ‘나의 재능에 따라 선택했다’ 2.71±0.84 순

이었다. 사회적 동기의 문항별 분포를 살펴보면, ‘나의 성적에 맞추어 선택했다’ 3.50±0.93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그다음으로 ‘나는 주변의 권유에 의해 선택했다’ 3.45±1.05, ‘나는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하여 선택했다’가 각각 3.17±0.83, ‘나는 전공의 인기도를 고려하여 선택했다’ 

3.12±0.84 순이었다<Table 2>. 

Table 2. Distribution of major selection motive (N=444)

Characteristics Division Mean±SD

Major selection motive 3.14±0.54

Personal motive 2.97±0.75

I chose for my aptitude 2.82±0.89

I chose according to my interests 2.87±0.95

I chose according to my talents 2.71±0.84

I chose for my futue career 3.48±0.94

Social motive 3.31±0.63

I chose to consider the popularity of my major. 3.12±0.84

I chose to consider the social awareness of my major. 3.17±0.83

I chose by the invitation around (parents, elder, friends, teacher etc). 3.45±1.05

I chose to match my grades. 3.5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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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대상자의 직업가치관 

본 연구대상자의 직업가치관 전체 평균은 3.86±0.51로 조사되었으며 하부 영역 요인으로 외재적 

직업가치관 4.04±0.56, 내재적 직업가치관 3.73±0.59이었다. 외재적 직업가치관의 문항별 분포를 

살펴보면, ‘나는 직업선택 및 결정에 있어 근무환경을 중요시한다’ 4.28±0.66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

였고, 그다음으로 ‘나는 직업선택 및 결정에 있어 경제적 안정을 중요시한다’ 4.24±0.66, ‘나는 직업

선택 및 결정에 있어 명예나 지위를 중요시한다’ 3.59±0.74 순이었다. 내재적 직업가치관의 문항별 

분포를 살펴보면, ‘나는 직업선택 및 결정에 있어 적성과 흥미를 중요시한다’ 3.99±0.72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나는 직업선택 및 결정에 있어 능력 발휘를 중요시한다’ 3.84±0.72, ‘나

는 직업선택 및 결정에 있어 성취감을 중요시한다’ 3.84±0.76 순이었으며, 반면에 ‘나는 직업선택 및 

결정에 있어 사회봉사를 중요시한다’ 는 3.24±0.89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Table 3>. 

Table 3. Distribution of work value (N=444)

Characteristics Division Mean±SD

Work value 3.86±0.51

Outer work value 4.04±0.56

I value economic stability in career choices and decisions. 4.24±0.66

I value honor and status in career choices and decisions. 3.59±0.74

I value the working environment in career choices and decisions 4.28±0.66

Inner work value  3.73±0.59

I value my ability to choose and make decisions.  3.84±0.72

I value my sense of accomplishment in career choices and decisions  3.84±0.76

 I value social service in career choices and decisions  3.24±0.89

I value aptitude and interest in career choices and decisions  3.99±0.72

4. 연구대상자의 취업준비행동

본 연구대상자의 취업준비행동 전체 평균은 2.90±0.65로 조사되었고, 문항별 분포를 살펴보면, 

‘나는 취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 학점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다’ 3.29±0.78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

고, 그다음으로 ‘나는 전공 관련 면허증 취득 준비를 하고 있다’ 3.26±1.05, ‘나는 취업에 도움이 되

는 전공 관련 특강을 수강한다’, 2.86±0.90, ‘나는 취업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2.86±0.92, 

‘나는 이력서에 포함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경력을 준비하고 있다’ 2.61±0.91 순이었으며, 반면에 

‘나는 취업에 도움이 되는 어학 공부를 하고 있다’ 2.50±0.92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Table 4>.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선택동기, 직업가치관, 취업준비행동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선택동기를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남자 3.00±0.65, 여자 3.15±0.53이었

고, 학년은 1학년 3.10±0.51, 2학년 3.10±0.56, 3학년 3.24±0.53이었으며, 종교는 ‘있다’ 3.17±0.59, 

‘없다’ 3.13±0.52, 부모 월소득은 ‘200만 원 미만’ 3.04±0.57, ‘200-400만 원 미만’ 3.14±0.51, ‘400

만 원 이상’ 3.18±0.58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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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stribution of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N=444)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Mean±SD

Total 2.90±0.65

I am preparing specific career 

(academic, competition, volunteer, career mileage, etc.) that I can include in my resume

2.61±0.91

I am studying a foreign language to help me find a job 2.50±0.92

I am preparing to obtain my major license 3.26±1.05

I am working hard on credit management to help me get a job 3.29±0.78

I take a special lecture on my major that helps me get a job 2.86±0.90

I am participating in the job preparation program 2.86±0.92

하부영역 요인으로 개인적 동기는 남자 2.82±0.90, 여자 2.97±0.75이었고, 학년은 1학년 

2.93±0.76, 2학년 2.94±0.78, 3학년 3.07±0.70이었으며, 종교는 ‘있다’ 3.02±0.83, ‘없다’ 2.95±0.73, 

부모 월소득은 ‘200만 원 미만’ 2.90±0.77, ‘200-400만 원 미만’ 2.98±0.74, ‘400만 원 이상’ 

2.97±0.79를 나타내었다. 사회적 동기는 남자 3.17±0.54 , 여자 3.32±0.63 이었고, 학년은 1학년 

3.28±0.61, 2학년 3.27±0.65, 3학년 3.41±0.62 이었으며, 종교는 ‘있다’ 3.32±0.64 , ‘없다’ 3.31±0.62, 

부모 월소득은 ‘200만 원 미만’ 3.18±0.73, ‘200-400만 원 미만’ 3.31±0.59, ‘400만 원 이상’ 

3.40±0.64를 나타내었다<Table 5>.

Table 5. Major selection motiv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 

Characteristics Division Major selection motive Personal motive Social motive 

Gender Male 3.00±0.65 2.82±0.90 3.17±0.54

Female 3.15±0.53 2.97±0.75 3.32±0.63

F (p*) 2.971 (0.277) 2.837 (0.438) 0.550 (0.351)

Grade 1 3.10±0.51 2.93±0.76 3.28±0.61

2 3.10±0.56 2.94±0.78 3.27±0.65

3 3.24±0.53 3.07±0.70 3.41±0.62

F (p*) 2.643 (0.072) 1.374 (0.254) 1.905 (0.150)

Religion Yes 3.17±0.59 3.02±0.83 3.32±0.64

No 3.13±0.52 2.95±0.73 3.31±0.62

F (p*) 0.610 (0.536) 2.736 (0.449) 0.062 (0.879)

Parents’ month income** < 200 3.04±0.57 2.90±0.77 3.18±0.73

200-400 > 3.14±0.51 2.98±0.74 3.31±0.59

≥400 3.18±0.58 2.97±0.79 3.40±0.64

F (p*) 1.489 (0.227) 0.280 (0.756) 2.493 (0.084)

*by t-test or one-way ANOVA
**Parents’ month income unit: ten thousand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가치관을 분석한 결과, 성별에서는 남자 3.47±0.87, 여자 

3.88±0.49 (p<0.01)이고 하부영역 요인으로 외재적 직업가치관은 남자 3.60±0.93, 여자 4.0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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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내재적 직업가치관은 남자 3.37±0.93, 여자 3.74±0.58 (p<0.05)로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종교유무에서는 종교 있다 3.85±0.54, 종교 없다 3.69±0.61 (p<0.05)로 종교가 있

는 집단에서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학년,부모의 월소득에 따라서는 집단 

간에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취업준비행동에 따른 차이의 경우, 학년에서는 1학년 2.78±0.64, 2

학년 2.84±0.67, 3학년 3.13±0.57로 학년이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이 높아지는 경향이 이었고, 사

후 검정으로 Scheffe 검증 결과 3학년이 1, 2학년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p<0.001). 성별, 종교, 부모의 월소득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은 집단 간에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경

향이 있었다<Table 6>.

 

Table 6. Work valu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

Unit: Mean±SD 

Characteristics Division Work value Outer work value
Inner work 

valu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Gender Male 3.47±0.87 3.60±0.93 3.37±0.93 2.96±0.60

Female 3.88±0.49 4.05±0.53 3.74±0.58 2.89±0.65

F (p*) 11.050 (0.002) 8.069 (0.001) 6.980 (0.015) 0.047 (0.675)

Grade 1 3.81±0.59 3.98±0.65 3.69±0.63 2.78±0.64ac

2 3.92±0.43 4.11±0.44 3.77±0.56 2.84±0.67bc

3 3.85±0.52 4.02±0.56 3.72±0.59 3.13±0.57

F (p*) 1.794 (0.167) 2.335 (0.098) 0.918 (0.400) 11.259 (0.001)

Religion Yes 3.91±0.48 4.00±0.55 3.85±0.54 2.88±0.71

No 3.84±0.52 4.05±0.56 3.69±0.61 2.90±0.63

F (p*) 0.349 (0.211) 0.011 (0.474) 1.321 (0.016) 0.878 (0.712)

Parents’ month 

income**
< 200 3.85±0.46 4.05±0.52 3.70±0.61 2.87±0.60

200-400 > 3.84±0.50 4.01±0.54 3.71±0.57 2.86±0.64

≥ 400 3.92±0.57 4.10±0.60 3.78±0.64 2.98±0.70

F (p*) 0.908 (0.404) 1.149 (0.318) 0.534 (0.587) 1.392 (0.250)

*by t-test or one-way ANOVA
a,b,cThe same characters are not significant by Scheffe test at ⍺=0.05
**Parents’ month income unit: ten thousand 

6.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공선택동기, 직업가치관, 취업준비행동 상관관계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전공선택동기, 직업가치관, 취업준비행동과의 상관관계를 분석

한 결과, 학년과 취업준비행동(r=0.203)이 상관성이 있었고, 개인적 전공선택동기와 사회적 전공선

택 동기(r=0.207), 외재적 직업가치관(r=0.113), 내재적 직업가치관(r=0.276), 취업준비행동(r=0.313)

과는 양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전공선택동기와는 외재적 직업가치관(r=0.111), 

취업준비행동(r=0.174)이 유의성이 있었고, 내재적 직업가치관과 취업준비행동(r=0.156)은 양의 상

관성이 검토되었다<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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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 major selection motive, work valu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Variables Grade

Parents’ 

month 

income

Personal 

motive

Social 

motive

Outer 

work value

Inner 

work valu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Grade 1

Parents’ month income 0.041 1

Personal motive 0.068 -0.007 1

Social motive 0.073 0.066 0.207** 1

Outer work value 0.037 0.080 0.113* 0.111* 1

Inner work value 0.026 0.063 0.276** 0.090 0.574** 1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0.203** 0.075 0.313** 0.174** 0.018 0.156** 1

*
p<0.05, **p<0.01 b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7.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회귀분석 

취업준비행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 분석한 결과, 적합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

며(p<0.001), 모형 설명력은 15.7%로 나타났다. 선정된 독립변수들 중에서 취업준비행동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년(p<0.001), 외재적 직업가치관(p<0.05), 내재적 직업가치관

(p<0.05), 개인적 전공선택동기(p<0.001), 사회적 전공선택동기(p<0.05) 이었다. 즉, 학력이 높을수

록, 내재적 직업가치관이 높을수록, 전공선택동기가 긍정적일수록 취업준비행동이 높았다<Table 8>. 

Table 8. Regression analysis for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Variables  B SE β t p
*

Grade 0.148 0.037 0.176 3.991 <0.001

Parents’ month income 0.032 0.022 0.063 1.428 0.154

Outer work value -0.127 0.063 -0.109 -2.015 0.045

Inner work value 0.142 0.061 0.130 2.334 0.020

Personal motive 0.221 0.040 0.256 5.484 <0.001

Social motive 0.108 0.047 0.104 2.293 0.022

R2= 0.157, Adjusted R2= 0.146, F= 13.573, p<0.001

*by regression analysis at α=0.05

총괄 및 고안

직업이 생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여 자아실

현을 성취하는 것은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행복을 좌우하는 척도이다[14].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비롯된 사회적 불안정은 높은 실업률과 함께 대학사회까지 파급되어 대학생들의 학업, 진로, 취업영

역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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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가치관과 관련 변인으로 취업준비행동을 제시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전공선택동기

는 자신이 원하는 진로목표와 자기이해, 환경,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대학 전공에 대한 정보를 종합

적으로 고려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선택 가능한 전공을 고르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15]. 연구대상

자의 전공선택동기 유형에 관한 견해를 살펴본 결과, 전공선택동기 5점 만점 중 평균 3.1±0.5점이었

고, 하부영역 요인으로 사회적 동기는 3.3±0.6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개인적 전공선택

동기는 낮게 조사되었고 성별, 학년,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과 강[2]과 신[11]의 연구결과와는 비슷한 맥락을 보였으나 학년이 올라갈

수록 개인적, 사회적 전공선택동기가 높으며 부모의 월소득이 낮을수록 개인적 동기가 높다는 한[2]

의 연구보고와는 상이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점은 학과특성, 연구도구 구성이 동일하지 않아 비교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진학 자체에만 목표를 두고 전공을 선택한 경우에는 본

인의 미래직업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고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느껴 취업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진로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른 진로결정을 한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우며,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본인

의 적성이나 흥미를 고려하지 않은 진로결정은 향후 직업생활을 지속하는데 있어 어려움과 시행착

오를 초래할 수 있다[16].

직업가치관은 개인이 직업을 통하여 충족하고 자 하는 욕구 또는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로서 직업

을 선택하거나 직업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가치를 중요시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의미한다. 연

구대상자의 직업가치관에 관한 견해에서는 전체 직업가치관은 평균 3.86점 이었고, 하부영역 요인

으로 외재적 가치관 4.04, 내재적 가치관 3.73으로 외재적 가치관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외재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경향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선호 직업 

조사결과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교사, 공무원, 경찰관, 

간호사, 회사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5], 이는 일정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고 안정적인 보수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직업가치관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직업가치관, 하부요인으로 외재적 가치관, 내재적 가치관 모

두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경제적 안정, 근무환경, 

능력발휘를 공통적으로 중요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조[6]와 장[7]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이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이 주요 국정과제가 된 우리 사회에서도 청소년들이 경제적 안정성, 근무환경의 가치를 

중요시 하는 경향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은 취업이라는 당면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이 필요한 정보를 수집·활용하고 직업세계에서 필요한 역량을 준비해 나가는 행

동이라고 할 수 있다[17]. 취업준비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취업준비행동으로는 학점관리, 면허증 취

득, 자기소개서 작성, 인터뷰, 직업교육훈련, 인턴체험등 전공에 따라서 자신의 취업가능성을 높이

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포함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취업준비행동은 평균 2.90이었으며 문항별로는 

전공관련 면허증 취득 3.26, 학점관리 3.29로 높게 나타났고 남녀간 집단에서는 비슷한 분포를 나타

냈으며, 학년별로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적극적으로 취업준비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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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치위생 학생들은 다양한 교내실습과 의료기관 현장실습

을 통하여 교육현장에서 강조하는 전문 기술직에 대한 의식 증대와 국가시험을 비롯하여 전문직에 

필요한 다양한 자격증 취득이라는 당면과제로 취업이 임박한 고학년일수록 취업과 관련된 고민과 

노력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취업준비행동과 전공선택동기, 직업가

치관과의 관련성을 평가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났는데 이는 이전의 여러 연구결

과와 유사하였다[17-20]. 이는 학생 스스로가 취업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성격과 가치관에 맞는 직

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진로적성 검사나 진로상담 서비스 및 취업관련 교육을 비롯하여 취업성취도

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공 체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으로 국내외 전공연수를 도입하는 경우에 정부의 예산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제도를 확대

할 필요가 있다. 취업준비행동이 전공선택동기, 직업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취업

준비행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학년, 내재적 직업가치관, 개인적 동기, 사회적 동기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작용하여 학년이 높을수록, 내재적 직업가치관, 개인적 동기, 사회적 

동기가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학과 특성화, 차별화에 따른 

질적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진로적성 검사, 개별상담 서비스, 취업관련 교육을 비롯하여 수요자의 필

요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21].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일부지역의 치위생과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한계가 있으며, 연구도구 차이로 

인한 정확성 결여,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요인적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한 점, 단면

연구인 점 등으로 인하여 명확한 결론을 얻기는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한 지속

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전문대학 치위생과 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과 전공선택동기, 직업가치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대처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6년 11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내 전문

대학 3개 대학 치위생과 재학생 4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를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 전

공선택동기, 직업가치관, 취업준비행동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모든 자료는 SPSS 21.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연구대상자의 취업준비행동 수준은 2.9, 전공선택동기 3.1, 직업가치관 3.8이었다.

2.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취업준비행동이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3. 남자보다 여자에서 외재적 가치관(p<0.01), 내재적 가치관(p<0.05)이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취업준비행동은 개인적동기, 사회적동기, 내재적 직업가치관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

5. 회귀분석 결과, 취업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년, 내재적 직업가치

관, 개인적 전공선택동기, 사회적 전공선택동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작용하여 학년이 높

을수록, 내재적 직업가치관, 전공선택동기가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



https://doi.org/10.13065/jksdh.2017.17.05.853

신선행 /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와 직업가치관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 863

였다. 따라서 학과 특성화, 차별화에 따른 질적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진로적성 검사, 개별상담 서

비스, 취업관련 교육을 비롯하여 수요자의 필요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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